
인조피혁 시장활성화 전망
신발산업 경기회복 기대 … 한국·한올 등 증설 잇달아

9 3년기준 월 7 0만~ 8 0만m에 이르는 국내 인조피혁 시장은 그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 9 4년에는

4~5%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조피혁 용도중 8 0 %를 차지하는 신발산업이 9 3년 침체기에서 벗어나 9 4년에는

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신발 제조기업들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

이전함에도 불구, 원료인 인조피혁은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어 수요량은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

보인다. 

이는 신발산업이 노동력이 싼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인조피혁 등 원료는 현지에서 기술

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

다. 

또 인조피혁은 획기적인 신제품이 개발되지않는 한 대체품이 없어 현재와 같이 4 ~ 5 %의 자연성장

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.

이에 최근 각 생산기업들은 생산량 증대와 신소재 개발

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. 

월 4 0만~ 4 5만m를 생산·판매로 국내 시장 점유율의

3 5 %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물산은 초극세사를 이용한

제품생산을 완료 시판중이며 생산라인도 현재 2개에서

1 1월 1개 라인을 증설할 예정으로 있다. 

한올방적은 경북 군위에 합성피혁용 부직포인 리들펀칭

라인을 1개 추가,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며 경상방직

도 2 5만m의 라인을 신설했다. 수출에 치중하고 있는 제

텍스는 월 3 0만m를 생산, 이 중 7 0 %를 수출에 의존하

고 있는데 9 4년 들어서는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

는 것으로 밝혀졌다. 또 전방산업은 2개 라인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의 내수 위주의 정책에

서 탈피, 수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. 

이와같이 각 기업이 신증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외적

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와 신제품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. 

또 인조피혁 시장은 원료인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가격은 상승한데 반해 완제품인 신발은 과당경쟁

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기술력에 있어서도 초극세사 등 첨단기술은

일본에 뒤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.

인조피혁 가격은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가격은 m당 1 5 0 0원선, 수출가격은 FOB 1

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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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인조피혁시장점유현황 (단위 : %)

한국물산3 5

한올방적15 

경상방적1 2

제텍스
8

기 타
20 

거평산업
1 0


